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청년 정치인 연대 ‘그린벨트’와 간담회 개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3월 22일(화) 오후 민주당 청년정치인연대 ‘그린벨트’

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는 △당헌당규에 명시된

청년 공천 규정 명확화, △지방선거 청년 출마 대상자 지원 방안 시스템 마련,

△ 중앙당 차원의 청년 출마 예정자 홍보 방안 등의 내용도 제안 받았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다”며 “정치를 보람찬 업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청

년 정치인의 성장에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청년정치인연대

그린벨트를 격려했다.

그린벨트를 초기 조직한 김지수씨는 “전국을 다니며 출마자분들을 만났는데 지

역 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분들이 많다”면서 “다양한 의제로 다가서는 지역 인재

들, 청년 미래 정치인들이 민주당 지방선거 과정에 참여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린벨트 구성원인 임유진씨는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 확실하게 출

마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패널티를 주는 공천 시스템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하

기도 했다. 서대문구 기초의원으로 출마 예정인 이수호씨는 “지방선거에서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정견발표 등을 통해 내가 뽑을 사람이 누구인

지 직접 보고 판단할 정보와 기회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진 비대위원은 “지금은 청년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라며

“이번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주당 청년 양성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지금 기회에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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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오늘 청년 모임을 통해 “많이 배웠고 남은 비대위 활

동을 어떻게 해야할지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면서 “무리 안에서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것을 최근 많이 느끼고 있다”고

앞으로의 활동 방안과 정당 활동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청년 당원 모임 ‘그린벨트’는 당내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20세부터 45세 신

인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조직이다.

향후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그린벨트 이외에도 민주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

원회 소속 당원, 신규 입당 청년 당원, 지역별 청년위원회 등을 포함해 다양한

그룹의 청년 당원들을 만나 소통할 예정이다. 청년 당원들과 만남의 폭을 넓히

면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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